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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 al. 2020). 이들은 생태학적으로 다양한 무척추 및 척추 

생물의 산란장, 먹이장과 생육장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

고 있다 (Lindstrom 2009; Akita et al. 2014; Park et al. 2014; 

Gao et al. 2019). 해조류의 경제적 가치는 약 11조 원 (110
억 달러)이라고 하였으며, 바다숲 중에서 켈프숲의 생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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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연안생태계에서 바다숲은 종다양성과 생산성이 높은 곳 

중의 하나로서, 바다숲을 구성하는 해조류는 켈프종 (kelp 

species)과 모자반류 (Sargassum spp.)로 알려져 있다 (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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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seasonal and vertical biomass of marine forest seaweeds were examined 
to select a suitable species at 12 sites of the South Sea in Korea between 2018 and  
2019. The Habitat Suitability Index (HSI) was also calculated in terms of biomass for six 
species (three kelp and three Sargassum species). A total of 16 marine forest-forming 
species including four kelp and 12 Sargassum species were observed at the 12 sites. The  
average annual seaweed biomass by season and depth ranged from 843.73-2,925.85 

g wet wt. m-2 at the eastern South Sea and from 343.87-4,580.10 g wet wt. m-2 at the 
western South Sea. In the kelp species, the Ecklonia cava biomass was predominant, 
followed by E. stolonifera. The macroalgal species with the greatest biomass was 
Sargassum macrocarpum, followed by S. horneri. The HSI values of E. stolonifera were  
between 0.76-1.0 at eight sites and those of E. cava were 0.58-0.92 at four sites, 
indicating that E. stolonifera was more suitable than E. cava. In the HSI values of the  
Sargassum species, S. horneri ranged between 0.84-1.0 at all 12 sites and the S. 
macrocarpum values were between 0.68-0.99. The results indicate that E. cava and S. 
macrocarpum were the most suitable for the marine forest construction in terms of the 
seaweed biomass, and E. stolonifera and S. horneri in terms of the HSI values. Thus, we 
suggest that seaweed biomass and HSI values should be considered when choosing 
suitable forest-forming spe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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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육상의 경작지에 비해 4배 이상이라고 하였다 (Millar 

2011). Kang (2018)은 한국 연안 바다숲의 이득은 수산자

원 증가 (약 58,512천 원)와 조절 서비스 (기후조절, 오염정

화, 침식방지 등)의 이득인 29,547천 원을 합한 생태계서비

스는 약 7억 7천만 원 ha-1라고 평가하였다. 
이처럼, 바다숲은 생태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가 높음에

도 불구하고 인간 활동 (환경오염, 부영양화 등), 기후변

화 (수온상승과 해양산성화), 조식동물의 과다섭식 등 다

양한 무생물적 및 생물적 요인에 의해 지속적으로 감소되

고 있으며 (Gao et al. 2019), 점차 무절석회조류 (crustose 

coralline algae)가 우점하는 갯녹음 해역으로 변화하고 있

다 (Serisawa et al. 2002, 2004). 즉, 엽상형 해조류가 없는 갯

녹음 해역은 생물 환경 (성게 등)과 무생물 환경 (기후변화, 
환경오염 등)에 의해 확대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연안생

태계의 안정성은 파괴되고 연안 어업의 쇠퇴에 따른 어업

인의 소득 감소와 식량자원의 감소 등이 연쇄적으로 발생

하고 있다 (Choi et al. 2019; Hwang et al. 2020). 
갯녹음 해역에 대한 바다숲 조성 및 복원은 연안 생태

계의 생산성과 종다양성 회복을 통한 건강한 생태계 회복

으로, 수산자원 증대, 다양한 생리활성물질을 가진 해조류

를 활용하는 식품, 화장품, 의약품 등 다양한 산업발전을 

기폭제로 활용할 수 있으므로 바다숲 조성은 선택이 아니

라 필수 불가결한 과제이다. 하지만, 바다숲 복원 및 조성

을 위해서는 대상 해역의 갯녹음 발생 원인, 복원 대상 해

조류의 선택, 복원된 바다숲의 생태학적 기능 등에 대한 입

체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한국과 일본에서는 황폐화된 연

안에 바다숲을 복원하기 위하여 많은 경제적인 투자를 하

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한국수산자원공단 (FIRA)를 중심

으로 다양한 방법 (포자백 고정법, 해조류가 부착된 로프이

식법, 섭식자 제거법 등)으로 바다숲 복원을 추진하고 있

다 (Kim et al. 2013; Kwak et al. 2014; Hwang et al. 2020). 해
조류를 이용한 인위적인 바다숲 조성에 사용된 해조류는 

감태 (Ecklonia cava Kjellman), 모자반 (Sargassum fulvellum 

(Turner) C. Agardh), 대황 (Ecklonia bicyclis Kjellman = Eisenia 

bicyclis Kjellman), 곰피 (Ecklonia stolonifera Okamura), 다시마 

(Saccharina japonica (Areschoug) C.E. Lane, C. Mayers, Druehl 

& G.W. Saunders)와 같은 켈프종과 모자반류였다 (Kim et al. 

2007; Kim et al. 2013; Hwang et al. 2020).
한국수산자원공단 (FIRA)에서는 남해안 동부 4개 해역 

(안장섬, 내도, 갈도, 우도)과 서부의 5개 해역 (황제도, 덕우

도, 소거문도, 역만도, 대삼부도·동도)에서의 갯녹음 현황

을 조사하였다 (FIRA 2015a, b). 갯녹음 현황은 도서별 전

체 암반 면적에서 정상, 진행, 심각의 3단계로 구분되었는

데, 남해 동부에서는 도서별 암반면적 (5.59∼67.19 ha)에 

대하여 정상이 20.04∼91.09% (최소 내도, 최대 안장섬), 
진행단계가 2.72∼65.74% (우도, 내도), 심각 단계인 암반

은 2.57∼31.46% (안장섬, 우도)로 확인되었다. 한편, 남해 

서부 5개 해역에서는 도서별 암반의 전체면적은 17.36∼

249.31 ha였으며, 정상이 40.06∼96.33% (역만도, 덕우도), 
진행 단계가 2.72∼65.74% (덕우도, 역마도), 심각 단계인 

곳이 1.06∼12.71% (황제도, 소거문도)였다 (FIRA 2015a, 

b). 본 연구에서는 남해안 12개 정점 (동부 6, 서부 6)에서 

바다숲 조성의 대상 해조류와 복원 대상지역을 선정하기 

위하여 각 정점에서 해조류의 수심별 생물량을 조사 및 켈

프종과 모자반류 6종에 대한 서식지적합지수를 계산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재료 및 방법

1. 해조류 생물량 조사

해조류의 생물량을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 조사는 남해안

에서 2018년∼2019년에 걸쳐 2년간 12개 정점 (남해 서부 

6개, 남해 동부 6개)에서 수행되었으며, 2018년에는 남해 

서부 (역만도, 동도, 대삼부도)와 남해 동부 (사이도, 우도, 갈

도)의 6개 정점에서, 그리고 2019년에는 남해 서부 (덕우도, 
황제도, 소거문도)와 남해 동부 (안장섬, 율포리, 내도)의 6
개 정점에서 실시되었다 (Fig. 1A). 해조류 생물량은 2018년

과 2019년에 계절별 (5, 8, 11, 2월)로 각 정점의 자연 암반

에 해안선에 수직으로 4∼5개의 조사지선 (line transect)을 

설정하고 4개 수심 (3, 5, 7, 15 m)에서 스쿠버 다이빙 방법

으로 조사하였으나, 일부 수심에서는 자연 암반이 없어 해

조류가 없어서 채집이 불가하였다. 해조류의 생물량은 수심

별로 방형구 (50 × 50 cm) 1개씩을 무작위로 놓고 파괴적 방

법 (destructive method)으로 전량 채집하여 분석하였다.

2. 서식지적합지수 평가

본 연구에서 남해안 바다숲 선정지역에 이식시킬 해조

류를 선정하기 위하여 남해안 바다숲 조성예정지 12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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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동부 6개, 서부 6개)에서 2018년∼2019년에 조사된 켈

프종과 모자반류의 생물량 자료를 근거로 하여, 생물량이 

높은 켈프종 3종 (다시마, 감태, 곰피), 모자반류 3종 (모자

반, 괭생이모자반, 큰열매모자반)을 대상으로 서식지적합

지수 (Habitat Suitability Index; HSI)를 평가하였다. 
바다숲 조성에 적합종은 HSI로 판단할 수 있는데, HSI

는 해조류 종별로 개별 환경요인 (수온, 염분, 광도 등)의 단

위 적합지수 (Suitability Index; SI)의 합에 대한 평균값이다 

(Oh et al. 2010). HSI 값은 0.0∼1.0 범위로서 부적합 (0)에

서 적합 (1.0)까지 서식지 (habitat)의 질 (quality)을 평가할 

수 있으며, 온도와 광도 같은 개별적 환경요인에 대해서 SI 
값을 계산한다 (Oh et al. 2010).

본 연구에서 대상 해조류 서식지의 환경요인에 대한 

SI 값을 계산하기 위하여, 환경자료는 해양환경정보포털 

(https://www.meis.go.kr/potal/main.do)에서 확보하였다. 
해양환경 자료는 2018∼2019년 남해안 바다숲 조성사업 

대상 후보지에 대한 해조류 생물량 조사가 수행된 12개 정

점 인근 해역의 8개 정점 (남해 서부 2개, 남해 동부 6개)
에서 확보된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남해 서부 2개 정점 (고

흥02, 고흥03)과 남해 동부의 6개 정점 (사천03, 통영03, 통

영05, 거제03, 거제02, 남해03)의 10년간 (2008∼2017년)
의 수온 (2월), 염분, 수소이온농도 (pH), 화학적산소요구량 

(COD), 용존 무기질소 (DIN)과 용존 무기인 (DIP) 자료를 

정리 및 분석하였다 (Fig. 1B).

결     과

1. 해조류 생물량

남해안 동부와 서부의 12개 해역에서 바다숲 조성 대상

종은 켈프종 4종 (감태, 검둥감태, 곰피, 다시마)과 모자반

류 12종으로 총 16종이 확인되었다 (Table 1). 정점별 해조

류 생물량의 합계는 343.87∼4,580.10 g wet wt. m-2를 보였

으며, 완도군의 덕우도에서 생물량이 최소였으며, 여수시 

동도에서 최대였다 (Table 1). 
남해안 동부해역에서는 감태가 6개 정점에서 생물량

이 많았으며, 검둥감태 (E. kurome)와 곰피의 생물량도 4
개 정점에서 높게 나타났다 (Table 1). 다시마는 3개 정점

에서 출현하였으나 생물량은 다른 켈프종에 비해 낮았다. 
모자반과 (Sargassaceae)에 속하는 종으로는 외톨개모자

Fig. 1. Sampling sites (A) and environmental data collection sites (B) of the eastern and western South Sea in Korea. T-yeong represents 
Tongyeong.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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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Myagropsis myagroides)과 10종의 모자반류 (Sargassum 

spp.)가 관찰되었으며, 4개 정점에서 출현한 종은 모자반

이었고 6개 정점 모두에서 출현한 종은 괭생이모자반 (S. 

horneri)과 큰열매모자반 (S. macrocarpum)으로 확인되었다 

(Table 1). 동부해역에서 정점별 해조류 생물량의 합계는 

843.73∼2,925.85 g wet wt. m-2를 보였으며, 거제시 율포리

에서 최소였고 통영시 갈도에서 최대였다 (Table 1). 생물량

을 근거로 선정한 바다숲 대상종 켈프종은 감태 (1위), 곰

피 (2위), 검둥감태 (3위), 그리고 다시마 (4위)의 순서로 나

타났으며, 모자반류에서는 큰열매모자반 (1위)과 괭생이모

자반 (2위)의 순서를 보였다 (Table 1).
남해 서부해역에서는 켈프종 3종 (감태, 곰피와 다시마)

이 출현하였으며, 감태가 소거문도를 제외한 5개 정점에서, 
곰피는 3개 정점, 그리고 다시마는 2개 정점에서 생물량이 

높게 나타났다 (Table 1). 모자반과에 속하는 종으로는 외톨

개모자반과 9종의 모자반류가 서식하였으며, 4개 정점에서 

출현한 종은 모자반이었고 괭생이모자반과 큰열매모자반

이 5개 정점에서 출현하였다 (Table 1). 서부해역에서 정점

별 해조류 생물량의 합계는 343.87∼4,580.10 g wet wt. m-2

를 보였으며, 완도군의 덕우도에서 생물량이 최소였으며, 
여수시 동도에서 최대였다 (Table 1). 생물량을 토대로 한 

바다숲 조성용 켈프종은 감태 (1위), 곰피 (2위) 였고, 모자

반류는 큰열매모자반 (1위), 괭생이모자반 (2위)과 모자반 

(3위)의 순서를 보였다 (Table 1).

2. 서식지적합지수 평가를 위한 환경자료

해조류 서식지 평가를 위하여, 2018~2019년 남해안 바

다숲 조성사업 대상 후보지 인근 해역 8개 정점 (동부 6개, 
서부 2개)의 10년 (2008년~2017년)의 환경자료 6종류를 

분석한 결과를 정리하였다 (Table 2). 
해양환경측정망 데이터에서 2월 평균 수온은 남해 동

부의 사천03에서 6.39∼8.19°C으로 최저였고 거제03 

(10.51∼12.61°C)과 거제02 (10.45∼12.80°C)로 상대적으

로 높게 나타났다 (Table 2). 남해 서부에서는 고흥02에서 

7.16∼10.77°C와 고흥03에서 6.06∼9.12°C로서 남해 동부 

해역에 비해서 낮은 수온을 보였다. 해수의 염분은 남해 동

부의 사천03에서 30.09∼34.68 psu (평균 33.00 psu)로 가장 

낮았으나, 남해03에서는 25.12∼34.41 psu (평균 33.19 psu)

Table 2. Environmental data of eight sites positioned at the eastern and western South Sea in Korea. The value in parentheses is the av-
erage of environmental data for ten years (from 2008 to 2017) obtained from Marine Environmental Information System (MEIS). T-yeong 
represents Tongyeong

Site
Temp.(°C)

(Feb.)
Salinity
(psu)

pH
CODa

(mg L-1)
DINb

(mg L-1)
DIPc

(mg L-1)

Eastern South Sea

Sacheon 03 6.39-8.19
(7.20)

30.09-34.68
(33.00)

7.18-8.48
(8.13)

0.20-3.17
(1.07)

0.000-0.214
(0.044)

0.000-0.060
(0.011)

Geoje 03 10.51-12.61
(11.33)

29.82-35.02
(33.62)

7.51-8.42
(8.10)

0.05-2.12
(0.84)

0.002-0.248
(0.079)

0.000-0.076
(0.013)

Geoje 02 10.45-12.80
(11.69)

29.88-34.84
(33.58)

7.77-8.34
(8.14)

0.18-3.19
(0.99)

0.002-0.247
(0.073)

0.000-0.033
(0.011)

T-yeong 03 7.70-10.34
(9.37)

30.79-34.75
(33.36)

6.78-8.53
(8.13)

0.14-3.21
(1.00)

0.000-0.226
(0.049)

0.000-0.061
(0.010)

T-yeong 05 9.59-11.88
(10.45)

30.75-34.76
(33.52)

7.53-8.34
(8.11)

0.07-3.29
(0.84)

0.001-0.263
(0.073)

0.000-0.064
(0.013)

Namhae 03 8.28-11.76
(10.04)

25.12-34.41
(33.19)

7.76-8.62
(8.14)

0.04-3.31
(0.86)

0.001-0.257
(0.063)

0.000-0.028
(0.009)

Western South Sea

Goheung 02 7.16-10.77
(8.56)

31.33-34.36
(33.08)

7.93-8.32
(8.15)

0.02-1.93
(0.86)

0.005-0.202
(0.068)

0.000-0.024
(0.010)

Goheung 03 6.06-9.12
(7.16)

31.16-34.33
(32.96)

7.94-8.38
(8.15)

0.24-1.90
(0.92)

0.004-0.206
(0.060)

0.000-0.023
(0.009)

aChemical oxygen demand
bDissolved inorganic nitrogen
cDissolved inorganic phospho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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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염분의 변화폭이 컸다. 남해 서부의 염분은 고흥02에서 

31.33∼34.36 psu였고 고흥03에서 31.16∼34.33 psu로 확인

되었다 (Table 2).
또한, 해수의 pH는 남해 동부해역의 거제03에서 7.51∼

8.42 (평균 8.10)로 가장 낮았고, 남해 서부의 고흥02와 고

흥03에서 7.93∼8.32와 7.94∼8.38로 상대적으로 높은 값

을 보였다 (Table 2). 남해 동부 해역의 10년간의 평균 COD 
값은 사천03에서 1.07 mg L-1으로 최대였고 거제03과 통

영05에서 0.84 mg L-1로 최소값을 보였다. 남해 서부에서 

COD 값은 고흥02에서 평균 0.86 mg L-1, 그리고 고흥03에

서 0.92 mg L-1를 보였다 (Table 2).
남해 동부 지역에서 과거 10년간의 평균 DIN 값은 사천

03에서 0.044 mg L-1로 최소였고, 거제03에서 0.079 mg L-1

로 최대였다. 남해 서부에서 평균 DIN 값은 고흥02에서 

0.068 mg L-1, 고흥03에서 0.060 mg L-1로 확인되었다. 남해 

동부지역에서 평균 DIP 값은 남해03에서 0.009 mg L-1로 

최소였고 거제03과 통영05에서 0.013 mg L-1으로 최대였으

며, 남해 서부에서는 고흥02에서 0.010 mg L-1과 고흥03에

서 0.009 mg L-1를 보였다 (Table 2).

3. 서식지적합지수

켈프종에 대한 HSI 분석 결과를 보면, 감태는 거제도 지

역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HSI 값을 보였다. 이는 감태가 서

식 가능한 동계 수온이 10~16°C이지만, 사천, 완도, 고흥

지역의 수온은 7.16∼9.90°C로 다른 해역에 비해 다소 낮

기 때문으로 겨울철 수온에 의한 영향으로 판단된다 (Table 

3). 곰피는 부유사로 인하여 탁도가 높은 고흥03 지역을 제

외한 대부분 해역에서 서식지로 적합한 HSI 값인 0.7 이상

을 나타났다 (Table 3). 
다시마는 안장섬 인근의 사천03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 

해역에서 0의 값을 보였는데, 이러한 이유는 겨울철 수온

과 광량에 의한 영향이다. 다시 말하면, 다시마가 생장 가능

한 수온이 -1∼8°C인데, 사천과 고흥을 제외한 지역의 관

측 수온은 8.56∼12.30°C이었고 고흥에서는 부유사 등으

로 인한 탁도가 높아서 광량이 낮았기 때문이다 (Table 3).
모자반류 (Sargassum spp.)의 HSI 값을 보면, 모자반은 고

흥02와 고흥03의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 해역에서 생장이 

가능한 HSI 값을 나타냈으나, 사천03 지역에서는 2월 수온

이 다른 지역에 비해 다소 낮게 나타났다. 고흥02, 03 지역

은 부유사가 많아 탁도가 높아서 다른 지역에 비해 곰피의 

서식지로 부적합한 것으로 보였다 (Table 3). 괭생이모자반

의 HSI 값은 환경자료를 가진 8개 해역에서 모두 0.86 이상

으로 확인되어 남해안 동부와 서부의 모든 지역에서 서식

이 가장 적합한 종이었으며, 큰열매모자반의 HSI 값은 모

두 0.68 이상으로 남해안 모든 정점에서 서식이 적합한 것

으로 확인되었다 (Table 3).

Table 3. HSI values for six marine forest -forming species at 12 study sites located at the eastern and western South Sea in Korea. The en-
vironmental data were obtained from eight stations of Marine Environmental Information System (MEIS). T-yeong represents Tongyeong

Region / Site
Data 

collection 

Ecklonia 
cava

(3, 5, 7 m)

Ecknonia  
stolonifera

(3 m)

Saccharina 
japonica
(3, 5 m)

Sargassum 
fulvellum
(3, 5, 7 m)

Sargassum 
horneri
(3 m)

Sargassum 
macrocarpum

(3 m)

Eastern South Sea

Anjangseom Sacheon 03 0.00 0.76 0.52 0.44 0.84 0.68
Yulpori Geoje 03 0.89 0.84 0.00 1.00 0.92 0.98
Naedo Geoje 02 0.92 0.78 0.00 1.00 0.95 0.99
Saido T-yeong 03 0.00 1.00 0.00 0.89 0.95 0.87
Udo T-yeong 05 0.75 0.96 0.00 1.00 0.95 0.93
Galdo Namhae 03 0.58 1.00 0.00 0.97 1.00 0.91

Western South Sea

Degudo Goheung 02 0.00 0.96 0.00 0.00 0.90 0.82
Hwangjedo Goheung 02 0.00 0.96 0.00 0.00 0.90 0.82
Sogemundo Goheung 03 0.00 0.00 0.00 0.00 0.86 0.68
Yeogmando Goheung 03 0.00 0.00 0.00 0.00 0.86 0.68
Dongdo Goheung 03 0.00 0.00 0.00 0.00 0.86 0.68
Daesambudo Goheung 03 0.00 0.00 0.00 0.00 0.86 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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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찰

국내에서 바다숲 조성에 사용되는 해조류는 다년생

인 감태가 56%, 모자반 31%, 대황 7%와 곰피 6%였으며 

(Hwang et al. 2020), 이전에는 다시마도 사용되었다 (Kim 

et al. 2007). 현재까지 바다숲 조성은 종묘생산이 가능한 다

년생 해조류인 감태, 대황, 곰피와 모자반의 유배 (juvenile)
가 부착 및 생장한 폴리에틸렌 로프 (일명 친승줄)를 해중

림초에 이식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Hwang et al. 2009). 
최근에는 바다숲 조성을 위한 신품종 개발을 위해 다년생

인 큰열매모자반과 탁도가 높은 서해안에서 빠른 생장을 

보이는 위다년생인 지충이 (S. thunbergii)의 종묘생산 기

술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FIRA 2017b). 이외에도, 건

강한 연안 바다숲 생태계를 만들기 위하여, 덤불형 해조류

인 꼬시래기 (Agarophyton vermiculophyllum)와 우뭇가사리 

(Gelidium elegans)의 포자 방출, 초기 생장, 채묘기술 개발에 

대한 연구가 일부 수행되었다 (FIRA 2017b). 
한국 남해안은 갯녹음 발생원인에 따라 2개 해역, 즉 남

해 동부 해역 (통영∼부산, 성게의 섭식활동)과 남해 서부 

해역 (통영∼여수, 탁도와 퇴적물)으로 구분되었다 (FIRA 

2017a). 남해 서부 해역의 갯녹음은 유기성 및 무기성 퇴적

물 입자의 암반 침적으로 인한 해조류 포자의 착생과 부착 

감소, 해수의 유동에 따른 암반 표면의 퇴적물 입자의 마찰

로 인한 배아와 유배의 탈락, 마지막으로 부유성 입자로 인

하여 광합성에 필요한 광 부족으로 생장이 저해되기 때문

에 발생한다 (Devinny and Volse 1978; Arakawa 2005). 퇴적

물 입자의 3가지 부정적인 이유와 더불어 인간 활동 증가

로 인한 환경오염과 기후변화는 바다숲을 구성하는 켈프

과 모자반류의 개체군 감소와 소멸로 진행된다 (Serisawa et 

al. 2003, 2004). 갯녹음으로 단순화 및 황폐화된 연안을 종

다양성과 수산자원이 증가된 건강한 생태계로 회복시키는 

것이 바다숲 조성의 최종 목표이므로 미래의 바다숲은 생

태학적 기능이 다른 덤불형 (turf-forming) 해조류 (우뭇가

사리와 꼬시래기 등)와 수관형 (canopy forming) 해조류 (켈

프와 모자반류)의 혼합형으로 복원되어야 한다. 또한, 해조

류의 생활사를 고려하여 빠른 생장과 성숙을 보이는 r-선

택종 (r-selection species)과 다양한 2차 대사산물을 함유한 

다년생의 K-선택종 (K-selection species)이 혼합된 바다숲, 
그리고 적당한 초식동물이 공존하는 건강한 바다숲의 조

성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다양한 덤불형 해조류 

(꼬시래기, 우뭇가사리, 지누아리 등)와 바다숲 구성종인 

일년생 (괭생이모자반)과 다년생 모자반류 (큰열매모자반 

등)의 종묘생산 기술개발에 적극적인 노력과 투자가 동반

되어야 할 것이다. 이외에도, 종묘생산이 가능한 r-선택종

의 일년생 쇠미역, 다시마, 미역 등도 바다숲 조성해역의 환

경특성을 고려하여 바다숲 대상종으로 활용 가능성을 분

석해야 한다.
한국 남해안의 동부와 서부의 12개 해역에서 바다숲 조

성 대상종은 켈프종 4종 (감태, 검둥감태, 곰피, 다시마)과 

모자반류 12종으로 총 16종이 확인되었다. 바다숲 조성용 

해조류의 생물량 합계는 남해 동부에서 843.73∼2,925.85 

g wet wt. m-2였으며, 남해 서부에서는 343.87∼4,580.10 g 

wet wt. m-2를 보였다. 생물량을 근거로 선정한 바다숲 대

상종은 남해안 동부와 서부에서 모두 켈프종은 감태 (1위)
와 곰피 (2위)였고, 모자반류에서는 큰열매모자반 (1위)과 

괭생이모자반 (2위)으로 나타났다. 해조류의 생물량은 서

식지 환경에 대한 적합도로 치환하여 볼 수 있으므로 생물

량이 많은 켈프종과 모자반류를 바다숲 대상종으로 선정

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된다. 선행 연구에서, 한국 남

해 동부 해안에서 곰피는 수심 2∼10 m의 조하대에서 서식

하며 (Park et al. 1994; Hwang et al. 2009), 수심 5 m 이하의 

천해에서 생물량이 적은 것은 다른 저서생물의 경쟁 배제

의 결과라고 하였다 (Kang et al. 2005). 한편, 감태는 한국과 

일본의 지역종 (endemic species)이며 한국의 쓰시마난류

의 영향을 받아 수온이 상대적으로 높고 탁도가 낮은 제주

도, 울릉도와 독도에서 우점하고 있으며 (Kang et al. 1993, 

2001; Park et al. 2014; Choi et al. 2015), 일본에서는 혼슈의 

중앙에서 규슈의 서쪽 해안에서 번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Terawaki and Arai 2004). 
본 연구에서 바다숲 조성 해조류의 생물량과 서식지적

합지수 (HSI) 값으로 선정한 바다숲 조성 대상종을 비교하

면, 생물량은 감태가 1위였으나, HSI 값은 곰피가 1위로서 

순위가 바뀌었다. 또한, 가장 뚜렷한 차이는 고성군 안장섬

의 현장 조사에서 감태 평균 생물량이 507.49 g wet wt. m-2

를 보였으나, 사천03의 환경자료를 이용한 HSI 값은 안장

섬에는 감태의 서식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장조사와 HSI 값에서 차이점은 일본 연안에서 바다숲

을 구성하는 감태와 곰피 등 해조류의 종별 환경 내성 범

위에 관한 선행 연구결과를 한국 연안에 서식하는 종에 그

대로 적용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는 합리적인 추

론을 할 수 있다 (Table 4). Suto (1992)는 일본의 바다숲 조

성의 대상 갈조류인 다시마, 미역, 감태, 모자반류 등의 온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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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해조류의 생장과 겨울과 여름의 한계 수온과 염분, COD
와 파고의 관계 등을 기록하였다 (Table 4). 즉, Suto (1992)
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감태의 생존을 위한 2월 수온 범위

는 10∼16°C, 염분은 30.9 psu 이상, pH는 8.9 이하, COD는 

1.3 mg L-1 이하, DIN은 0.36∼13.20 μmol L-1, 최저 광량은 

1.4 mol m-2 day-1 이상이 요구되며, 괭생이모자반은 COD 
농도가 2.2 mg L-1에서 서식한다고 하였다. 한편, Seki et al. 

(1975)은 pH가 8.9 이상일 때는 해조류의 서식이 어렵다고 

보고하였다 (Table 4). 따라서, 바다숲 조성종 선택을 위해서 

HSI 값을 사용하려면, 국내 연안에 서식하는 켈프종과 모자

반류의 종별 생활사 단계별 환경요인 (수온, 염분, 광량 등)
에 대한 내성범위와 자연상태에서의 서식한계에 대한 생리, 
생태학적 연구가 선행되어야 하며, 정점별 해양환경에 대한 

자료의 축적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결론적으로, 
켈프종과 모자반류와 같은 바다숲 구성종에 대한 생리 및 

생태적 연구와 바다숲 조성해역의 해양 환경자료가 부족한 

상태에서 HSI 값은 현장 조사에 따른 종별 생물량 자료의 

보조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된다. 

적     요

남해안의 바다숲을 구성하는 종을 확인하고 바다숲 조

성에 적합한 종을 파악하기 위하여 남해안 12개 정점에서 

계절별로 4개 수심에서 2018년∼2019년에 걸쳐서 해조류

의 생물량을 조사하였다. 해조류 생물량을 근거로 켈프종 

3종과 모자반류 3종에 대해서 서식지적합지수를 계산하여 

생물량과 비교하였다. 본 연구에서 바다숲을 구성하는 종

은 켈프종 4종과 모자반류 12종으로 총 16종이 관찰되었

다. 정점별로 해조류의 평균 생물량 (계절별, 수심별 포함)

은 남해 동부에서 843.73∼2,925.85 g wet wt. m-2였고 남해 

서부에서 343.87∼4,580.10 g wet wt. m-2였다. 모든 정점에

서 생물량 기준으로 볼 때, 켈프종에서는 감태가 가장 우점

하였고 다음으로 곰피였으며, 모자반류에서는 큰열매모자

반이 1위였고 괭생이모자반이 2위로 나타났다. 서식지지

수는 곰피가 8개 정점에서 0.76∼1.00이었으며, 감태는 4개 

정점에서 0.58∼0.92의 범위를 보임으로써 곰피가 감태에 

비해 적합한 종으로 나타났다. 모자반류의 서식지적합지

수는 괭생이모자반이 12개 모든 정점에서 0.84∼1.00의 값

을, 그리고 큰열매모자반이 0.68∼0.99을 보였다. 본 연구

의 결과 바다숲 조성에 적합한 켈프종과 모자반종은 생물

량과 서식지적합지수와 약간의 차이를 보였는데, 생물량으

로는 감태와 큰열매모자반이, 서식지적합지수로 보면, 곰

피와 괭생이모자반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

서, 본 연구를 통해서 바다숲 조성을 위한 적합종의 선택을 

위해서는 해조류의 생물량과 서식지적합지수를 모두 고려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서식지적합지수 계산을 위해서

는 향후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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